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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은 1기압에서 100도일 때 끓는다. 
현대 과학자는 누구도 그 “사실”에 의
심을 품지 않는다. 그러나 조금만 더 
깊이 생각해 보면, 이 명제가 정말 “검
증될" 수 있는 “사실”인가에는 의문
의 여지가, 매우 강하게, 남는다. 
오늘 우리는 온도라는 개념이 “구축
된” 과정을 다시금 추적한다. 물은 정
말 100도에서 끓는가. 온도는 정말 
“선형적으로” 증가하나. 수은의 끓는
점 너머의 온도는 어떻게 아는가. 왜 
“냉도"가 아니라 “온도”인가. 숨겨진 
빈틈을 하나하나 드러내며, 우리는 완
전히 새로운 과학의 가능성을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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